
환율 1160원 이하 수출 못한다!
무역협회 , 수출기업 37% 환경악화 예상 … 전기전자· 자동차 호전

국내 무역업계의 37%가 2003년 수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, 전자·자동차 분야보다는 경공업이,

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더 비관적인 것으로 조사됐다.

한국무역협회가 2003년 1월20일부터 2월6일까지 79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<수출업계 정책수요 조

사>에 따르면 36.8%가 수출전망이 악화될 것이라고 대답했으며, <호전>은 32.6%, <불변>은 30.6%로 각각

나타났다.

섬유기업의 57.3%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고 호전될 것이란 응답은 13.6%에 그친 것을 비롯해 경공업과 농

림수산업은 악화전망이 우세했다.

반면, 전기·전자에서는 호전 전망이 41.6%, 악화 전망은 26.9%였으며, 기계·자동차도 호전 전망이 36.7%

로 악화 전망 32.0%보다 많았다.

또 대기업은 악화 53.1%, 호전 10.9%로 부정적인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중소기업은 호전(34.6%)과 악

화(35.3%) 전망이 비슷했다.

수출환경 악화 요인으로는 원화환율 하락 45.1%, 중국 부상 32.2%,

미국-이라크 전쟁 위기 등에 따른 유가상승 18.3%, 통상마찰 심화

4.4% 등으로 꼽혔으며, 특히 섬유 및 전기·전자업계는 각각 45.8%

와 37.7%가 중국 부상을 악화 요인으로 들었다.

수출업계는 이라크 사태와 북핵문제 등이 장기화되면 이에 대한 조

치로 유동성 확보(44.9%), 투자축소(23.2%), 생산거점 해외 이전

(12.6%)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.

또 수출기업들은 1216원을 적정 환율이라고 응답했으며, 환율이 1160

원대로 떨어지면 전체의 17.5%가 수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

다.

외국인 노동자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사대상의 48.2%가 고용 확

대가 불가피하다고 응답했으며, 중소기업에서도 확대 불가피 의견이

절반 이상을 차지했다.

무역환경을 개선을 위한 새 정부 과제로는 각종 규제 및 절차 개선

(21.1%), 해외마케팅 지원(19.8%), 물류체계 개선(12.4%), R&D 확대

여건 조성(7.2%) 등이 꼽혔다.

한편,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실현 전망에 대해서는 94.2%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으나, 중국 등으로

인해 성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46.7%에 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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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량 변동 시 원화환율 10%

하락에 따른 이익률 악화(2001)

(단위: %p)

구 분 영업이익률경상이익률

섬 유 15.5 14.6
전자부품 11.1 10.6
정 밀 5.3 4.8
자동차 10.2 9.9
화 학 8.8 8.6
기타전기기계 4.3 3.9
기타기계 2.7 2.4
종 이 7.6 6.8
음식료 0.0 ▽0.1
석 유 4.7 4.0
전체 평균 7.6 7.3


